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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쁨의 나라 말씀 나눔 (학부모 교안)

  4월 26일 (주일) 예배 말씀  (창세기 35:1-15)

기쁨 이야기) 
야곱은 형 에서에게 큰 잘못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어요. 그리고는 20년동안 

거기서 지내며 가족들도 생기고 재산도 많아졌답니다.  그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

다시 벧엘로 가라고 말씀하셨죠. 야곱은 어렵고 힘들 때 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

기억하고 용기를 내었어요.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벧엘로 가기로 마음을 

먹었답니다. 벧엘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겠다고 결심한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

‘우상’을 다 버리라고 말했죠.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‘우상’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.  

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벧엘로 온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

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을 받았답니다.

기쁨 나눔)

1.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?

 답: 1)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.  2)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. 3) 벧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.

2.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‘우상’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? 

   그리고 내가 버려야할 ‘우상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답: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.  Ex. 게임, 음식, TV, 다른 종교 등

3. 요즘은 어쩔 수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?

답: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선생님, 목사님도 만날 수 있으니 더 좋아요.

(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코로나로

인한 특별한 경우로, 잠깐 동안만 집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 꼭! 가르쳐 주세요. 또 집에서 예배를 

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)

기쁨 정리) 
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세요.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예배,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
가정예배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매일매일이 모두 예배랍니다. 이렇게 예배를 
드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.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늘의 아버지시고 나를 너무 
사랑하셔서 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.  
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행복한 우리모두가 되기를 바래요.

기쁨 기도) 
하나님 감사합니다.  저는 때때로 게임이나 TV보는 것을 하나님보다
더 좋아하고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.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세요. 
그렇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기울이고 열심히 예배하면서
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어요. 저와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. 
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~멘.


